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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 

“백성현 논산시장,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”에 대해 

충남경찰청 고발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!!
 - 백성현 논산시장 시정을 뒤로한 채 본인의 공적책무를 망각하고, 오로지 황명선 국

회의원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

 - 박경귀 아산시장, 지위를 이용해 아산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

립을 강제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

 -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의 의무를 다해야 할 논산시장과 아산시장이 선거운동을 통한 

선거개입 논란과 관권선거 의혹의 중심에 서있어

□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(위원장 서영교)는 오늘 오전 충남

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백성현 논산시장을 고발하였다. 

○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정을 뒤로한 채 본인의 공적책무를 망각하고, 오로지 더불어민

주당 황명선 국회의원 후보(논산·계룡·금산)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허위

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. 

○ 또한,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을 가진 백성현 논산시장은 올해 

초 1월 6일 국민의 힘 김00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

같이 받고 있다.

○ 이는 백성현 시장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의 의무를 져버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

자 명백한 선거개입의 행태이며, 관권선거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

다.

○ 백성현 논산시장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, 낙선 목적의 비방과 허위

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에게 해당 후보자에 대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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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며, 

이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신뢰성

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,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

가 야기되고, 이는 공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.

□ 또한, 직무상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경귀 

아산시장을 고발하였다. 

○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선거

운동을 할 수 있고, 선거운동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

도 박경귀 아산시장은 올해 1월 29일 시장 당부사항으로 보조단체가 특정 후보자 지지

선언이나 정당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보조금 삭

감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지시를 아산시청 공무원들에게 했다. 이는 아산시 관

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

한 행위이다.


